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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ocus

서울의 좁은 골목길과 동네 슈퍼, 여행지가 되다

오스카 4관왕 영화                       촬영지
서울의 좁은 골목과 가파른 계단, 동네의 작은 슈퍼와 피자집으로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. 
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이라는 역사적인 대이변을 만들어낸 봉준호 감독의 영화 ‘기생충’ 촬영지를 

찾아 나선 사람들이다. 이들 중에는 해외에서 온 영화 팬들도 있다.  

글 한미희 기자

영화 촬영지는 종종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되기도 한다. ‘영화 

속 한 장면’에 직접 들어가 기록을 남기고 간직하고 싶은 사

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이다. 풍광이 멋진 곳에서 촬영이 이뤄

졌을 때 특히 그렇다. 

영화 ‘기생충’은 얘기가 조금 다르다. 영화는 가난한 기택(송

강호)네 반지하 집과 부자인 박 사장(이선균)의 저택 두 곳에

서 벌어지는 일을 담았다. 두 집은 완벽하게 만들어낸 세트였

고, 그 세트 촬영 비중이 영화의 90%에 달했다. 

봉준호 감독은 프리 프로덕션(Pre-production, 사전 제작) 기

간, 머릿속에 떠올린 이미지를 완벽하게 구현할 로케이션(야

외 촬영지)을 찾는 데 공을 들이고 그곳에서 사진 찍는 것을 

즐기는 것으로 유명하다. 봉 감독은 “(‘기생충’ 때는) 세트장

을 짓는 동안 로케이션 다니며 사진 찍을 일이 없어서 괴로웠

다”고 해외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. 

세트가 아닌 곳에서 촬영한 10% 중 로케이션에 가장 공을 들

인 장면은 비가 쏟아지던 날 기택네 가족이 박 사장 집에서 

도망 나와 자신들의 반지하 집으로 가는 길. 이 한 시퀀스는 

무려 7곳에서 촬영한 장면을 이어붙인 것이다. 

그 외에 기우가 박 사장 집으로 과외 면접을 하러 가는 성북

동 고급 주택가 골목, 기택네 가족이 외식을 하며 작당 모의

를 하던 망원동의 기사 식당, 연교(조여정)와 기택이 함께 장

을 보던 방이동의 마트 등이 있다. 

빗속의 로드무비

비가 세차게 쏟아지던 날 캠핑 갔던 박 사장네가 갑자기 돌아오고, 

그 집에서 파티를 벌이던 기택네는 도망 나와 반지하 집으로 돌아간다. 

이들이 비를 맞으며 계단을 따라 높은 곳(박 사장 저택)에서 

낮은 곳(반지하 집)으로 내려오는 이 장면은 영화에서 

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다. 계단과 터널이 이어지는 

이곳은 종로구 부암동의 자하문 터널이다.

영화 ‘기생충’ 공식 예고편의 한 장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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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택네 동네 슈퍼와 골목

영화 초반, 기우(최우식)가 친구 민혁(박서준)과 함

께 파라솔에 앉아 소주를 마시던 ‘우리 슈퍼’는 

마포구 아현동에 있다. 

이곳에서 민혁은 기우에게 박 사장네 고액 과외를 

맡긴다. 슈퍼에서 보이는 기택네 동네 

골목과 계단. 기우와 기정(박소담)이 

반지하 집을 나와 박 사장 집으로 향하며 

걷는 길이다.  

아르바이트

기택네가 반지하 집 거실에 모여 온 가족이 피자 박스를 

접고 있다. 피자 박스 접는 법을 전수해 준 동작구 노량진동 

 ‘스카이 피자’에는 봉 감독의 사진과 사인이 담긴 현수막, 

영화에 소품으로 쓰인 박스가 남아 있다. 

박 사장네 동네 골목

기우가 박 사장 집으로 과외 

면접을 하러 가는 장면은 

성북동 고급 주택가 

골목에서 찍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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